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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710 신혜영

실험 날짜: 2026년 6월 8일

실험결과:
A, B, C, D, E의 DNA 시약으로 실험을 진행한 결과 A 시약의 분자량이 가장 멀리 나간 것을 보아 분자량이 가장 작은 DNA일 것이고 B의 경우 분자량이 가장 큰 DNA로 예상된다.. 또한 C의 경우 3개의 DNA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3개의 DNA가 각각의 분자량 또는 화학적 구조가 달라 이동속도가 다르기 때문이다. D 시료의 경우 시료가 2개로 분리되어 2개의 DNA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.
다른 조와 바교했을 때 같은 시간 동안 실험을 진행했음에도 B조에 비해 반응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못했는데 이는 아가로스 겔의 농도에 따른 차이일 것으로 예상된다.
[image: ]

결론:
-전하를 띠는 DNA가 양극 방향으로 이동할 때 분자량의 크기가 이동 속도를 결정한다. 시료가 2개 이상으로 나누어지는 경우 시료 내 분자량 또는 입체적 화학 구조가 서로 달라 이동 속도에 차이를 보인다. 또한 아가로스 겔의 농도차이로 인해 겔 내부의 그물망 구조의 촘촘함이 달라져 DNA의 이동성에 직접적인 차이를 유발했을 것이다.

추가탐구:
 B조와의 반응 및 이동거리의 차이를 유발한 원인으로 아가로스 겔의 농도를 꼽았는데 이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자 추가 탐구를 진행하였다.
아가로스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겔 내부의 평균 공극 크기가 감소하는데 이로 이인해 DNA 분자가 통과할 수 있는 유효 공간이 줄어든다. 이를 배제 부피효과라고 하며 분자량이 큰 시료들의 경우 겔 입자와의 마찰 저항이 증가하여 이동속도가 둔화된다.

실험에서 하나의 시료가 여러 개로 나뉘는 현상은 DNA 단편의 분리 현상이라고 하며 유전 질환 및 감염병을 진단하는 기술에 사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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